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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조명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Unwed Mother in Nursing Students 
and Obstetrics and Pediatric Nurses

Myoung-Ju Jo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와 U광역시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 94
명과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8개 병원 간호사 101명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의 정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학년, 나이, 형제관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는 나이,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자신의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 병원 규모, 결혼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규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and obstetrics and pediatric nurses towards unwed mother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a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from September, 2018 to 
January, 2019. Subjects included 94 nursing students enrolled at 2 nursing colleges, and 101 nurses of
8 hospitals located in the B & C Metropolitan.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Comparing results obtained from nursing students and nurse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overall perception of an unwed mother and sexual attitude. The perception of an 
unwed moth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considering the grade, age and sibling status of nursing 
students, whereas nurses reveale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s according to their age, occupational
position, clinical career, career of current work department, marital status, and children status. Sexual 
attitu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whereas perception of nurses differed significantly for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types of hospital, and marital status. We propose that data obtained from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unwed 
mothers and sexu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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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 세대를 고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
도의 틀 안에서만 승인하는 부계혈통에 기초한 가족주의
와 폐쇄적인 성의식으로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가
족과 성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일탈 행위로 간주하고 있
다[2]. 이에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았으나 임신을 하
고 출산한 여성들, 즉 ‘미혼모’들은 동일한 출산 과정을 
거쳤지만, ‘어머니’의 정체성보다 부도덕하고 불우한 여
성으로 머물게 하는 사회적 기제 안에 놓임에 따라[3] 미
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 가족은 여전히 정당한 
가족 형태의 사회적 승인에서 배제되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1,2]. 미혼모에 대한 낙인은 우울, 위축, 
소외감과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고통, 자존감 저하, 자기 
의심, 지위 상실과 사회 및 경제적 참여 기회의 감소와 
같은 심각한 영향을 준다[4]. 

한국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낙인화된 
이미지는 의료전문가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아서, 의학적 관점에서 미혼모들을 차별 없이 진료한다
고 하지만 이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5]. 또한, 일부 의료진들은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중적인 성태도
에 근거하여 모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혼외 출산
에 대한 비난과 낙인감을 부여하기도 한다[6]. 이는 미혼
모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 결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
라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산전·산후 관리를 회피
하게 하여 자신과 자녀의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6]. 

또한 우리사회는 성적 활동과 혼전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성병과 10대의 임신이 증가
하고 있다[7]. 간호사는 대상자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산과 및 아동 간호사는 이들의 가
장 적절한 성 관련 상담자가 될 수 있다[7,8]. 그러나 우
리나라 임상간호사의 성태도와 신념은 사회·문화적 배경
에 따른 차이로 인해 외국간호사들보다 보수적인 편이어
서 대상자의 성 건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
고 있다[9]. 개인의 성태도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
에 대해 갖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양식이어서[10] 간호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
태도와 신념은 환자의 성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11]. 즉, 부정적인 성태도는 대상자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켜 대상자에 대한 간
호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성 건강 간호 담담자로서 현대사회의 성과 관련한 다양
한 변화와 이슈에 노출되어 있고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
구를 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관심과 토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12]. 

환자와 대면하는 기회가 가장 높은 직접 돌봄을 제공하
는 산과 및 아동 간호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
도 임상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신의 고정관
념이나 편견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된 간호사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
구는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의료진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5,6,13]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미혼모의 일방
적인 경험이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태도를 조
사한 연구는 한 편[14] 뿐이며, 동일한 도구로 조사한 연
구가 없어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또한, 간
호사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
혀 없다. 성태도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태도를 조사한 연구
[14,15]는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어 간호사의 성태도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간
호제공자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제공자인 간호대학
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향후 미
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

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
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
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5호, 2021

494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

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2개의 종합병원 및 6개의 여성병원에 
소속된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환자를 대면하는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사
는 미혼모 대면 접점 부서인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동 
및 외래, 분만실, 신생아실 및 신생아중환자실로 근무지
를 제한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 산정 기준은 G 
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분석을 기준
으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5, 검정력 .90을 적
용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가 각 군당 86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08부를 배부하였여 간호대학생 98부, 
간호사 106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설
문지를 제외하고, 간호대학생 94부(87.0%), 간호사 101
부(93.5%)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미혼모에 대한 인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임애덕과 최승희[16]가 개발한 

미혼모에 대한 인식 도구를 황인명[9]이 수정·보완한 13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전체 13문항 중 미
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서적 인식 3문항, 보호
와 처벌에 대한 인식 4문항, 개인적 삶에서의 수용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황인명[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2 성태도
성태도는 호선민[18]이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를 우

근희[10]가 수정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
역으로 쾌락·유희적 성 11문항, 혼전순결 허용성 7문항, 

성 허용성 6문항, 동성애 허용성 5문항, 낙태 허용성 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
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성태도의 점수
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의
미한다. 우근희[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3∼.94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

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2개의 종합병원 및 6개의 여성병
원에 소속된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편의추출하여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료수
집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해당 학교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고 대상 학교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해당 학교
에 재직 중인 교수와 연구보조자로 선정된 학생이 연구
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등을 설명한 후 배부 및 회수하도
록 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부서의 최고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간호부를 통해 해당 병동의 간호사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와 차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B광역시 
C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o.CUPIRB- 
2018-045)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시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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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ption of unwed mother and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students  

                                                                                               (N=94)

Variables n (%)
Perception of unwed 

mother Sexual attitude

   M±SD t / F (p)    M±SD t / F (p)

Gender Male
Female

12 (12.8)
82 (87.2)

1.96±0.58
2.16±0.46

-1.39 
(.168)

3.04±0.40
3.13±0.46

-0.63
(.531)

Grade 3 
4 

46 (48.9)
48 (51.1)

1.99±0.43
2.27±0.48

-2.93
(.004)

3.11±0.46
3.11±0.45

 -0.01
(.992)

Age (yr) ≤ 20 
21-30 
31-40  

22.78±3.50
21 (22.3)
69 (73.4)
 4 ( 4.3)

1.93±0.46
2.17±0.46
2.54±0.42

 3.81
(.026) 3.18±0.44

3.08±0.46
3.39±0.23

 1.16
(.319)

Sibling status Sister 
Brother 
Both 
None 

37 (39.4)
41 (43.6)
14 (14.9)
 2 ( 2.1)

2.02±0.41
2.29±0.48
1.96±0.46
2.23±0.87

 3.09 
(.031)

3.21±0.45
3.04±0.49
3.03±0.32
3.49±0.36

 1.44
(.238)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except for nursing) 

Yes
No

22 (23.4)
72 (76.6)

2.10±0.39
2.14±0.50

-0.40
(.693)

3.29±0.44
3.06±0.45

 2.14
(.035)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발적인 연구 참여와 철회 가능
성 및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개별화된 ID로 코드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연구 참여시 소정
의 선물로 감사 표시를 하였다.

5. 연구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1 간호대학생
간호대학생 94명 중 여학생이 82명(87.2%)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 48명(51.1%), 3학년 46명(48.9%)이었다. 
나이는 평균 22.78세였다. 형제관계는 여자형제가 37명
(39.4%), 남자형제가 41명(43.6%), 모두 있는 경우가 
14명(14.9%), 없는 경우가 2명(2.1%)이었다.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명(23.4%)이었다 
(Table 1). 

5.1.2 간호사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101명 중 

나이는 평균 37.29세였고,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33명(32.7%)이었다. 근무 병원 규모는 종합병
원 이상이 45명(45.0%)이었고,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66
명(66.0%)이었다. 총 근무기간은 평균 13.09년, 현부서 

근무기간은 4.37년이었으며, 근무부서는 산과 파트가 
55명(57.3%), 아동 파트 41명(42.7%)이었다. 미혼모 또
는 그 자녀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5명(84.2%)이
었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55명(54.5%)이었고, 이 중 
자녀가 있는 경우가 49명(49.0%)이었다 (Table 2). 

5.2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2.13
점이었다. 하위영역 별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1.71, 정서적 인식 3.03점, 보호와처벌 1.63점,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 2.33점이었다. 산과 및 아동 간호사는 전
체 평균 2.53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2.76점, 정서적 인식 3.32점, 보호와 처벌 
1.74점,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 2.61점이었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전체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
다(t=-6.54, p<.001). 하위영역별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t=-9.63, p<.001), 정서적 인식(t=-2.68, p=.008),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t=-3.15, p=.002)에서 간호대학
생이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보호와 처벌
(t=-1.36,  p=.176)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성태도는 전체 평균 3.12점이었고, 하
위영역에서는 쾌락·유희적 성 2.93점, 혼전순결 허용성 
3.21점, 성 허용성 2.72점, 동성애 허용성 3.42점, 낙태 
허용성 3.54점이었다. 간호사의 성태도는 전체 평균 
2.88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쾌락·유희적 성 2.8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5호, 2021

496

Table 2. Perception of unwed mother and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N=101) 

Variables n (%)
Perception of 
unwed mother Sexual attitude

M±SD t / F (p) M±SD t / F (p)

Gender Male
Female

 0  (  0.0)
101 (100.0)

-
2.53±0.39

-
2.88±0.32

Age (yr) ≤ 20 
21-30 
31-40
41-50 
≥51 

37.29±10.33
38 (37.6)
23 (22.8)
26 (25.7)
14 (13.9)

-
2.39±0.33
2.66±0.44
2.61±0.38
2.62±0.40

3.27 
(.024)    

-
2.96±0.31
2.89±0.33
2.77±0.30
2.88±0.32

1.90
(.135)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except for nursing) 

Yes
No

33 (32.7)
68 (67.3)

2.49±0.35
2.71±0.38

-1.93 
(.061)

2.76±0.38
2.94±0.27

-2.75
(.007)

Type of hospital ≥ General hospital
Women’s hospital

45 (45.0)
55 (55.0)

2.51±0.42
2.57±0.36

 -.838 
(.404)

2.80±0.35
2.95±0.27

 -2.36
(.020)

Occupational position Staff nurse
≥ Head nurse

66 (66.0)
34 (34.0)

2.44±0.39
2.72±0.32

-3.58 
(.001)

2.93±0.30
2.80±0.33

 1.95
(.055)

Clinical career (Yr)
＜ 10 a

10-19 b

≥ 20 c

13.09±9.64
45 (44.6)
24 (23.8)
32 (31.7)

2.41±0.39
2.68±0.31
2.54±0.39

 4.80 
(.010)   
a<b

2.95±0.31
2.86±0.33
2.80±0.31

 2.22
(.114)

Career of current work department (Yr)  ＜ 5 
≥ 5 

4.37±5.17
70 (69.3)
31 (30.7)

2.47±0.40
2.69±0.39

-2.63 
(.010) 2.88±0.34

2.90±0.26

-0.41
(.684)

Working field* Obstetrics
Pediatrics

55 (57.3)
41 (42.7)

2.59±0.35
2.42±0.42

 2.17 
(.032)

2.90±0.31
2.91±0.29

-0.26
(.798)

Experience in nursing unwed mother 
or children

Yes
No

85 (84.2)
16 (15.8)

2.52±0.38
2.62±0.46

-0.88
(.380)

2.88±0.33
2.89±0.25

-0.04
.970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46 (45.5)
55 (54.5)

2.38±0.38
2.67±0.35

-4.11
(<.001)

2.96±0.30
2.83±0.32

 2.09
(.039)

Children status Yes
No

49 (49.0)
51 (51.0)

2.70±0.33
2.38±0.38

 4.65 
(<.001)

2.82±0.31
2.94±0.31

-1.91
(.059)

＊ Obstetrics(Delivery room, Obstetrics ward and outpatient), Pediatrics(Neonatal unit,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ediatrics ward 
and outpatient)

점, 혼전순결 허용성 2.85점, 성 허용성 2.58점, 동성애 
허용성 2.85점, 낙태 허용성 3.37점이었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성태도의 차이는 간호대학생
이 간호사에 비해 전체 점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4.08, 
p<.001). 하위영역에서는 혼전순결 허용성(t=2.72, 
p=.007)과 동성애 허용성(t=3.74, p<.001)에서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쾌락·유희적 
성(t=1.70, p=.091), 성 허용성(t=1.90, p=.059), 낙태 
허용성(t=1.74, p=.083)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5.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
식과 성태도 비교

5.3.1 간호대학생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

의 차이는 성별, 학년, 나이, 형제관계,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 항목 중에서 학년(t=-2.93, p=.004), 나이
(F=3.81, p=.026), 형제관계(F=3.09, p=.031)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이 평균 2.27점으
로 3학년의 1.9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에서는 
31-40세가 2.54점, 21-30세가 2.17점, 20세 이하가 
1.93점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았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남자형제
가 있는 경우 2.29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2.23점, 여
자형제가 있는 경우 2.02점, 모두 있는 경우 1.96점 순
이었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주
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태도가 
평균 3.29점으로 없는 경우의 3.06점에 비해 유의한 높
았다(t=2.14, p=.035)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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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erception of unwed mother by nursing students and nurses                     
(N=195)

Variable Categories
Nursing Students Nurses

t p
(n=94) (n=101)

Perception unwed 
mother

Perception of the occurrence of unwed mother
Emotional perception
Protection and punishment
Acceptance in individual lives
Total

1.71±0.72
3.03±0.86
1.63±0.57
2.33±0.62
2.13±0.46

2.76±0.80
3.32±0.59
1.74±0.55
2.61±0.61
2.53±0.39

-9.63
-2.68
-1.36
-3.15
-6.54

<.001
.008
.176
.002
<.001

Sexual Attitude Pleasurable sex
Virgin until marriage
Sex admissibility
Homosexuality
Abortion
Total

2.93±0.50
3.21±0.84
2.72±0.52
3.42±1.07
3.54±0.69
3.12±0.45

2.82±0.44
2.85±0.97
2.58±0.45
2.85±1.06
3.37±0.64
2.88±0.32

1.70
2.72
1.90
3.74
1.74
4.08

.091

.007

.059
<.001
.083
<.001

5.3.2 간호사
간호사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

한 인식의 차이는 나이,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 병
원 규모,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미혼모 또는 그 자녀를 간호한 경험, 결혼 여부, 자녀 유
무 중 나이(F=3.27, p=.024), 직급(t=-3.58, p=.001), 
총 근무기간(F=4.80, p=.010), 현부서 근무기간
(t=-2.63, p=.010), 근무부서(t=2.17, p=.032) 결혼 여
부(t=-4.11, p<.001), 자녀 유무(t=4.6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의 경우 사후검정 결과 
31-40세 2.66점, 41-50세 2.61점, 51세 이상이 2.62
점으로 21-30세의 2.39점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직급은 수간호사 이상이 2.72점으로 일반간
호사의 평균 2.4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총 근무기
간은 10-19년이 평균 2.68점으로 10년 미만의 2.41점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현부서 근무기간의 경우 5
년 이상이 2.69점으로 5년 미만의 2.47점에 비해 높았
고, 근무부서의 경우 산과 파트가 2.59점으로 아동 파트
의 2.42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
혼이 평균 2.67점으로 미혼의 2.38점에 비해 높았고, 자
녀가 있는 경우 2.70점으로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2.3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주변에
서 미혼모 접촉 경험(t=-2.75, p=.007), 병원규모
(t=-2.36, p=.020), 결혼 여부(t=2.09, p=.039)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모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94점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2.76점보다 성태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병원이 2.95
점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2.80점보다 높았다. 미혼이 
2.96점으로 기혼의 2.83점보다 성태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Table 2). 

6.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
모에 대한 인식 정도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
혼모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5점을 기준으로 간
호대학생이 2.13점, 간호사가 2.53점이었으며,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는 일반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2.57점
[19]과 비교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간호대학생은 미혼모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간호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점수만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고 간호사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나, 미혼모들이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
여[6], 후속 연구를 통해 미혼모들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 중 간호대학생과 간호
사 모두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
으며, 미혼모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
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연구[9]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미혼모에 대
한 지원이 필요 없다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한
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미혼모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인
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나 고정관념이 클수록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이 높아지
게 되는데[20],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혼모들이 임신, 
출산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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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고정관념이 강화되기 전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중 보호와 처벌을 제외한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인식,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 3
개 영역에서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 미
혼모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으로 학습되었을 가능성도 있
지만, 간호대학생에 비해 미혼모와의 직접 접촉이 많으
며 임신과 낙태 및 입양을 반복 선택하는 일부 미혼모들
에 대한 경험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
켰을 수 있다[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
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 나이, 형제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
한 태도에서 학년,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선행 
연구[14]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형제관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서 여자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형제만 있거나 형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미혼모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16]으로 생각된다.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면 실제로 그 대상을 접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존재하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21]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와 선행 연구[14]에서 4학년 학생
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타학년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
일 수 있으므로 졸업 전에 미혼모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식
과 관련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캠페인만으로
는 한계가 있으므로[21]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
기 위해서는 영화, 연극, 토론, 시뮬레이션 교육 등의 간
접 체험 교육을 통해 미혼모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킬 필요가 있다.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이,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결
혼 여부, 자녀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 모두에서 나이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
사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22] 일반인들 또한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
이 컸던[20]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 근무경력과 현부서 근무경력이 높고, 
직급이 높을수록, 산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동 파트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었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이었던 본 연구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
구[22]에서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사의 직급에 따
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22]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가 근무경력과 직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위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이
유는 미혼모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결정에 따라 입양이
나 복지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미혼모는 임신의 확인에서부터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수간호사 이상의 중간관리
자는 미혼모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면담, 
병원 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이므로 이들
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산과에 근
무하는 간호사가 아동 파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아동 파트에
서는 미혼모의 자녀 위주로 간호하는데 반해 산과에서는 
미혼모의 임신에서 분만의 과정 동안 대면하면서 낙태와 
분만, 입양과 양육 결정 등의 선택 과정을 직접적으로 접
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기혼일 경우 미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
던 결과는 일반인에서 결혼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던 선행 연구[16]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기혼 및 
자녀가 있는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
던 이유가 이들은 이미 전통적인 정상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 미혼모를 바라볼 때 미혼 여성의 임신을 
일탈적 성행위의 결과로 보거나 낙태나 입양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인식하였
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태도는 5점을 기준으로 간호대학생이 3.12점, 간호
사가 2.88점이었으며,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에 비해 성태
도가 폐쇄적이었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의 평균 3.01점[23]과 비교시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으나, 간호사는 폐쇄
적임을 알 수 있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연구[24]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부에서의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4]. 추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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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의 이수 여부가 성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성태도가 상
대적으로 폐쇄적인 이유는 간호대학생의 22.78세에 비
해 간호사의 평균 연령이 37.29세임을 고려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성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황인명[1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이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시에 
이론과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워크샵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태도에 대한 자기인식 증진을 위한 
훈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태도의 하위역역 중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모두 성 
허용성의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일반대학생
[23,25]과 간호대학생[14]의 성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성 허용성이 가장 낮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낙태 허용성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결과와 일치하나, 일반대
학생[23,25]에서 동성애 허용성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반대학생은 최근 방송과 미디어 
매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동성애에 관해 접할 기회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23]으로 생각되며, 간호대
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는 교육 과정과 임상 현장에
서 낙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 및 주제를 접할 기회
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태도 중 혼전순결과 동성애 허용성에서 간호대학생
에 비해 간호사가 폐쇄적이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
대학생에 비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회의 지배적 성
규범과 성역할이 내면화되어 있어 성규범 이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12]으로 생각되며, 대학생들
의 경우 기성 세대에 비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이므로 젊은 층의 대상자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서 간호
대학생은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었던 반면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
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을 경우가 성태도가 더 폐쇄적이
었다. 미혼모 접촉 경험과 성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이는 세대간 성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간호대학생은 주변에서 미혼
모 접촉한 경험이 있을 때 미혼모에 대한 수용력이 더 크
지만 미혼모가 겪는 고충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을 

때 미혼모가 겪는 고충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모 접촉 경험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여성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종합병원 이상 규모 병
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고, 
미혼인 간호사가 기혼인 간호사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이
었다. 이는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종합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한 성태도가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27]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는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여성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성과 관련된 다양한 모성 유
형을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성태도가 개방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인 간호사가 기혼인 간호사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는데 이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는 1부 1처제의 제도권에 안에서 보편적인 질서와 안정
을 추구함에 따라 성에 대해 신중하게 바라보는 보수적
인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
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형제가 없는 경우, 간호
사는 나이가 많거나 근무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을수록, 
기혼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있으므로 미혼모 간호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
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교육
을 할 때에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나이와 형제자매 유무
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중간 관리자 이상이
면서, 근무경력이 많고 기혼인 간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욕구
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4]해야 한다. 
또한 성 건강 간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16],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기혼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
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성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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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94명과 2개의 종합병원과 6개의 여성병원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101명을 대상
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하위영역별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인식,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서는 간호대학생은 학년, 나이, 형제관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간호사는 나이,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
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폐쇄적이었으
며, 성태도의 하위영역에서는 혼전순결과 동성애 허용성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성태도의 차이에서는 간호대학생은 주변에서 미혼모
를 접족한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는 주
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 병원규모, 결혼 여부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들의 미
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향
후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산과 및 아동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
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미혼모 대면 접점에 있으면서 성과 관련
한 돌봄을 제공하는 직군별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
태도를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심층적으
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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